
태흥산업, 재도약 출발한다
염료 7- 8공장 가동 예정 … 생산품목 200개로 50% 감축

2001년 말 매각된 후 염료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태흥산업이 2002년 1월말 신규출범을 공식 선포했다.

태흥산업은 2001년 11월 개인투자자 6명(삼성토건)에게 최종 매각을 결정했고, 매각이 종료되는 2002년 1월말을

기점으로 현 오장석 총괄이사가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해 태흥산업을 이끌게 된다. 기존 인수자 중 1명이 경리이

사를 맡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01년 구조조정을 통해 36명의 최소인원으로 인수와 매각설의 틈에서 미미한 영업을 진행해온 태흥산업은 신

규출범과 함께 인원을 보강해 46명으로 증원하고 기존 7개 부서에서 관리, 영업, 생산의 3개 부서로 통합해 운영

하게 된다.

또 현재 기존의 10개 플랜트 중 반응성염료 공장이던 7공장과 8공장을 정상가동하고 나머지 공장 설비는 7공장

및 8공장으로 이전중이며 폐수처리시설 착공도 계획하고 있다.

태흥산업은 7공장 및 8공장 이외의 공장은 모두 철거하고 그 자리에 2월초부터 공장형 아파트를 착공할 예정이

다.

생산제품도 기존 400개 품목에서 적자품목을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200개 품목을 유지하며 반응성염료 「아폴

로」를 주력제품으로 산성염료, 염기성염료, 직접염료(노벤지딘 염료) 등의 생산·판매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태흥산업의 고유 브랜드였던「APOLLO」를 회사 로고로 확정하고 아폴로의 이미지와 명성을 이어갈 계

획이며, 고품질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가격경쟁력을 강화해 이윤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태흥산업은 현재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공격적 영업망을 펼쳐 기존의 부진했던 시장 및 거래처를 넓혀

국내시장을 견고히 함과 동시에 LA지사를 유지하며 미국, 동남아, 중국 등에 대리점 체제로 수출을 확대시킬 방

침이다.

1961년 설립된 태흥산업은 1965년부터 염료 생산에 착수해 1997년 염료 매출 500억-600억원, 국내시장 점유율

20%로 국내 굴지의 염료 종합 메이커로 성장했으나 IMF 위기로 부도를 낸 바 있다. <화학저널 Chemicals 담당

강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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